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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중 공명 중첩자음과 단자음의 조음 및 지각

Speech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Word-medial Singleton and Geminate Sonorants in Korean

김 태 경1)

Kim, Taeky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Korean singleton and geminate sonorants in the word-medial 
position, effects of the duration of the sonorant consonant and the preceding vowel on percep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native Korean speakers and foreign learners of Korean in perceiving the singleton and geminate consonant contrast. The 
Korean sonorant consonants(/m, n, l/) are examined from the VCCV, VCV sequences through speech production and 
perception experim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duration of the sonorant consona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native 
Korean speakers to recognize whether sonorants are overlapped, and the duration of preceding vowel and other factors affect 
the recognition of singleton/geminate consonant contrast if the duration is not obvious. A perception experiment showed 
Chi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did not clearly distinguish singleton consonants from geminate conson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for recognition of singleton/geminate consonant contrast in word-medial of Korean language, and 
can be utilized for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as a foreign language.

Keywords: geminate consonants, duration, perception, articulation, sonorant consonant, Korean language learners

1. 서론

본고는 어중 공명 중첩자음의 조음적 특징을 시간적 측면

에서 관찰하고 분절음의 지속시간과 음소 지각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의 공명자음에는 비음 /ㅁ, 

ㄴ, ㅇ/과 유음 /ㄹ/이 있고 이 가운데 /ㅇ/은 음절 두음 위치에 

오지 못하므로, 어중 공명 중첩자음은 모음 사이에 ‘ㅁㅁ, ㄴ

ㄴ, ㄹㄹ’이 놓이는 경우를 말한다. 

모음 사이에서 비음과 유음의 조음 과정은 폐쇄, 폐쇄 지

속, 개방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동일 비음이 어중에서 연속

될 때 음운론적으로는 두 개의 자음으로 간주하지만 조음적 

측면에서 보면 한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다

만, 중첩자음은 단자음보다 폐쇄 지속시간을 거의 2배 정도 

길게 발음하므로 이 둘을 변별하는 것은 시간적 특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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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유음의 경우에는 단일자음일 때는 탄설음으로, 중첩

자음일 때는 설측음으로 발음되어 조음 방식에도 차이가 있

다.2) 그러나 탄설음과 설측음 모두 폐쇄, 폐쇄 지속, 개방의 3

단계를 거치며 설측음의 폐쇄 지속시간이 탄설음에 비해 훨씬 

더 길다는 점에서, 이 둘의 변별에서도 역시 조음 방식의 차

이보다는 폐쇄 지속 구간의 길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중첩자음의 시간적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장애

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일 조음 위치의 장애음이 연속

되는 경우에 선행하는 장애음이 탈락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4][5][6][7][8]. 즉, ‘익기’에서처럼 선행하는 장애음

(C1)과 후행하는 평장애음(C2)의 조음 위치가 같을 경우 C1이 

탈락하여 표면형이 [이끼]가 되는가 아니면 C1이 실제로 발음

되어 표면형이 [익끼]가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8]. 이처럼 장

애음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후행 장애음이 필수적으로 경음화

2) 탄설음(flap)은 폐쇄가 아주 짧게 이루어지는 순간폐쇄음이
고, 설측음(lateral)은 구강의 중앙 통로는 폐쇄한 채 혀의 
양 측면 통로를 열어 공기가 나가게 하는 소리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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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폐쇄 지속시간이 길어지므로 그 지속시간이 의미를 변별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공명자음의 경우에는 폐쇄 기간 중에도 청각적으로 

분명히 지각이 되고 공명자음 중에는 장음이 없으므로 중첩자

음과 단자음의 변별에는 지속시간의 길이가 주요한 단서가 된

다. 공명 단자음에 비해 공명 중첩자음의 길이가 더 길다는 

사실은 [9][10][11][12]에서 공통적으로 주장되었고,3) 공명 중

첩자음이 단자음에 비해 확연히 긴 지속시간을 갖는다는 데에

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수치는 화자 개

인의 발화 습관, 발화속도, 발화 위치 등 여러 가지 변인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명자음의 평균적인 지속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공명자음이 중첩자음 또는 단자음으로 인식되는 데 필요한 지

속시간의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1C1C2V2’ 환경에서의 비음과 유음을 대상

으로 자음과 선행모음의 길이를 측정하고, 이것을 ‘V1CV2’ 환

경에서의 자음 및 선행모음의 길이와 대조하여 어중 연속 자

음의 음성학적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자음과 선행모

음의 지속시간을 다르게 조정해서 들려주는 청취 실험을 시행

함으로써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2. 어중 공명자음의 발음

2.1 실험 방법

2.1.1 실험 단어

중첩자음 ‘ㅁㅁ, ㄴㄴ, ㄹㄹ’과 단자음 ‘ㅁ, ㄴ, ㄹ’을 어중

에 포함하는 무의미 단어를 만들어 실험하였다. 실험 단어는 

<표 1>과 같다. 

유형 단어 형태

V1C1C2V2 암마, 안나, 알라

V1CV2 아마, 아나, 아라 

표 1 실험 단어

Table 1. Words used for experiments 

실험 단어의 음운론적 환경은 ‘ㅏ’ 모음으로 통제하였으며, 

모음 ‘ㅏ’ 사이에서 양순비음, 치경비음, 유음의 중첩과 단자

3) [12]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음성 파일에서 추출한 음
성 샘플 /에너지/와 /맞는/, /주로/와 /돌로/에서 중첩자음과 
단자음의 폐쇄 지속시간을 분석한 결과, /ㄴㄴ/의 폐쇄 길
이(130ms)가 단자음 /ㄴ/(45ms)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되
었고 /ㄹㄹ/(116ms)은 /ㄹ/(21ms)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기술하였다. 

음이 대립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2.1.2 녹음 및 음향 분석

<표 1>의 실험 단어를 “___, 이 사람은 ___입니다.”라는 틀 

문장에 넣어 제시한 뒤, 20~30대 연령의 서울말 화자 3명에게 

각각 두 번씩 발화하도록 요구하였다. 녹음에 참여한 화자들

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표 2>). 

구분 연령대 성별

P 20대 여

K 20대 남

J 30대 여

표 2 녹음 대상자 정보

Table 2. Participants in the recording test

녹음은 조용한 연구실에서 수행되었으며, Sony PCM-M10 

녹음기와 Shure PG81-LC 마이크를 이용하여 44000Hz, 16bit 

샘플링으로 모노 타입의 웨이브(wav) 파일로 저장하였다. 녹

음된 72개 음성 샘플(3명×6문장×2단어×2회)에 대해 어중 중

첩자음 및 단자음의 지속시간과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을 측정

하였다. 음성 자료의 분석에는 프라트(Praat) 5.3.17을 이용하

였다. 

어중 공명자음의 지속시간은 스펙트로그램에서 선행모음이 

끝나는 지점에서 후행 모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반공명 주파수

(antiresonance frequency)가 형성되는 구간의 길이를  측정하였

다.4) 공명자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지속시간은 파형이 시작되

는 지점과 포먼트 전이가 끝나는 지점 사이의 길이(ms)를 측

정하였다. 

   그림 1. 어중 공명자음의 지속시간 측정

Figure 1. The duration measurement for sonorant consonant in 
word-medial position

4) 순간음에 가까운 어중 탄설음의 경우 스펙트로그램에서 희
게 나타나는 짧은 폐쇄 부분부터 후행 모음이 시작되기 전
까지의 구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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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행모음(V1)의 지속시간 측정

Figure 2. The duration measurement for 
preceding vowel(V1)

위의 <그림1>과 <그림2>는 원본 음성 파일의 파형과 스펙

트로그램을 보여준다. <그림1>은 화자 J에 의해 발화된 ‘아마’

의 원본 음성 파일에서 어중 공명자음 [m]의 지속시간을 측정

한 것이고, <그림2>는 화자 P에 의해 발화된 ‘아마’의 원본 

음성 파일에서 공명자음 [m]에 선행하는 모음 [ɑ]의 지속시간

을 측정한 것이다.   

2.2 조음 실험 결과

2.2.1 공명자음의 지속시간

모음 사이에 오는 공명자음의 지속시간 측정 결과를 실험 

단어 유형과 발화 위치에 따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발화 위치　
피험자

P
피험자

K
피험자

J
평균

(표준편차)

아마 발화 초 95 61 85 80 (14)

　 발화 중간 69 66 71 69 (2)

암마 발화 초 195 151 191 179 (20)

　 발화 중간 159 117 162 146 (21)

아나 발화 초 78 40 93 70 (22)

　 발화 중간 48 23 64 45 (17)

안나 발화 초 177 132 195 168 (26)

　 발화 중간 139 131 155 142 (10)

아라 발화 초 56 15 37 36 (17)

　 발화 중간 32 27 28 29 (2)

알라 발화 초 154 113 166 144 (23)

　 발화 중간 129 99 145 124 (19)

표 3. 공명자음 지속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3. Duration of sonorant consonant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단위 ms)

‘아마’의 어중 공명자음 /m/의 지속시간 평균은 발화 초와 

중간 위치에서 각각 80ms, 69ms이고 ‘암마’에서 /m/의 지속시

간 평균은 179ms, 146ms로 나타나, 중첩자음의 지속시간이 단

자음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었다. ‘아나’의 어중 공명자음 /n/의 

지속시간 평균은 발화 초 위치와 발화 중간 위치에서 각각 

70ms, 45ms이고 ‘안나’의 /n/의 지속시간 평균은 168ms와 

142ms로 나타나 중첩자음의 지속시간이 단자음에 비해 역시 

두 배 이상 길었다. ‘아라’와 ‘알라’의 어중 공명자음 /l/의 지

속시간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 단자음의 경우 평균 36ms

(발화 초)와 29ms(발화 중간)의 지속시간을 보였고 중첩자음

의 경우 평균 144ms(발화 초)와 124ms(발화 중간)의 지속시간

을 보였다. 

단자음과 중첩자음의 지속시간 평균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등분산이 가정

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유의수

준 .000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아마-암마 6.878 10 .000 88.000 12.795 59.492 116.508

아나-안나 6.476 10 .000 97.167 15.005 63.734 130.599

아라-알라 8.643 10 .000 101.833 11.783 75.580 128.086

표 4. C - C1C2의 지속시간 차이에 대한 t-검정

Table 4. t-test on duration difference in C - C1C2 

피험 화자 간 공명자음의 지속시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F=1.428, p=.254), 발화 위치에 따른 공명자음의 지속시간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124, 

p=.269). 피험 화자 간 공명자음의 지속시간에 대한 일변량 분

석과 발화상의 위치에 따른 공명자음의 지속시간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정 결과를 <표 5>와 <표 6>에 각각 제시하였다. 

소스 종속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피험 

화자

공명자음의

지속시간
8454.056 2 4227.028 1.428 .254

표 5. 피험 화자 간 공명자음 지속시간에 대한 일변량 분석

Table 5. One-way ANOVA on duration of sonorant 
consonants among participants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발화 초 

–중간
1.124 34 .269 20.556 18.284 -16.603 57.714

표 6. 발화 위치에 따른 공명자음 지속시간 차이에 대한 

t-검정

Table 6. t-test on duration difference of sonorant consonants 
based on utterance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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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선행모음의 지속시간

다음으로, 공명자음에 선행하는 모음(V1)의 지속시간을 측

정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발화 위치　
피험자 

P
피험자 

K
피험자 

J
평균(표준편차)

아마 발화 초 125 55 128 103 (34)
　 발화 중간 128 67 114 103 (26)
암마 발화 초 99 37 50 62 (27)
　 발화 중간 102 78 79 86 (11)
아나 발화 초 122 89 121 111 (15)
　 발화 중간 112 93 138 114 (18)
안나 발화 초 79 55 82 72 (12)
　 발화 중간 78 55 87 73 (13)
아라 발화 초 100 98 149 116 (24)
　 발화 중간 138 83 113 111 (22)
알라 발화 초 57 85 51 64 (15)
　 발화 중간 67 65 59 64 (3)

표 7. 실험단어별 V1 지속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7.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1 duration based 
on words

(단위 ms)

‘아마’의 어중 공명자음 /m/에 선행하는 모음 /ɑ/의 지속시

간 평균은 발화 초와 발화 중간에서 동일하게 103ms로 나타

났고 ‘암마’에서 선행모음 /ɑ/의 지속시간 평균은 62ms, 86ms

로 나타났다. ‘아나’에서 /n/에 선행하는 모음 /ɑ/의 지속시간 

평균은 발화 초와 발화 중간에서 각각 111ms, 114ms이고 ‘안

나’에서 /n/에 선행하는 모음의 지속시간 평균은 72ms와 73ms

로 나타나 중첩자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지속시간이 단자음에 

선행하는 모음에 비해 짧았다. ‘아라’의 /l/ 앞에 놓인 /ɑ/의 지

속시간은 발화 초 위치에서 조음된 경우 평균 116ms, 발화 중

간 위치에서 조음된 경우 평균 111ms의 지속시간을 보였고 

중첩자음 앞에서는 발화 위치에 무관하게 평균 64ms의 지속

시간을 보였다. 

단자음과 중첩자음 앞에 놓인 모음의 지속시간 평균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

여 등분산 가정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아마-
암마

-1.669 10 0.126 -28.667 17.175 -66.935 9.602

아나-
안나

-4.175 10 .002 -39.833 9.541 -61.092 -18.575

아라-
알라

-4.337 10 .001 -49.500 11.413 -74.929 -24.071

표 8. V1의 지속시간 차이에 대한 t-검정

Table 8. t-test on duration difference of V1 

<표 8>에 제시된 것과 같이 치경 비음 /n/이나 유음 /l/이 

중첩되는 경우는 단자음이 놓이는 경우에 비해 선행모음의 길

이가 유의미하게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p<.01), 그러나 양

순 비음을 포함한 ‘아마-암마’에서 보이는 선행모음의 지속시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128). 

피험 화자 간 선행모음(V1)의 지속시간에 대한 일변량 분석

에서는 피험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150, p<.05). 

소스 종속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피험 
화자

V1 
지속시간

6067.389 2 3033.694 4.150 .025

표 9. 피험 화자 간 V1 지속시간에 대한 일변량 분석

Table 9. One-way ANOVA on V1 duration among participants

발화 위치에 따른 선행모음(V1)의 지속시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t=-.415, p=.681).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발화 초 
– 중간

-.415 34 .681 -4.111 9.908 -24.246 16.024

표 10. 발화 위치에 따른 V1 지속시간 차이에 대한 t-검정

Table 10. t-test on V1 duration difference based on utterance 
positions

3. 어중 공명자음의 지각 

3.1 실험 방법

3.1.1 피험자

한국어 모어 화자 7명과 외국인 학습자 21명을 대상으로 

지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외국인 피험자들의 모어는 중국어이

고 연령은 모두 20대이며 한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

들이다. 한국 거주 기간은 6개월부터 5년까지 다양하며 모두 

정규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한국어 능력은 중급 이상이

다.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피

험자 집단을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피험자들(B그룹)과 거

주 기간이 2년 미만인 피험자들(C그룹)로 나누었다. 그리고 

표준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학생 7명을 함께 피험자로 참여시

켜 외국인 피험자의 지각 실험 결과와 대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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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단어

제시
자극

선행모음(V1) 어중 공명자음(C, C1C2)

지속시간
(ms)

원음 대비
 비율

지속시간
(ms)

원음 대비
비율

아마

s1 128 1 84 1
s2 128 1 126 1.5
s3 128 1 168 2
s4 128 1 210 2.5

아마

s5 125 1 95 1
s6 94 0.75 95 1
s7 63 0.5 95 1
s8 31 0.25 95 1

암마

s9 60 1 194 1
s10 60 1 146 0.75
s11 60 1 97 0.5
s12 60 1 49 0.25

암마

s13 60 1 194 1
s14 90 1.5 194 1
s15 120 2 194 1
s16 150 2.5 194 1

표 12. 지각 실험에 사용된 음성 자극의 목록

Table 12. Speech stimuli used for perception experiment 

실험
단어

제시
자극

선행모음(V1) 어중 공명자음(C, C1C2)

지속시간
(ms)

원음 대비
 비율

지속시간
(ms)

원음 대비
비율

아나

s17 112 1 73 1
s18 112 1 110 1.5
s19 112 1 146 2
s20 112 1 183 2.5

아나

s21 112 1 73 1
s22 84 0.75 73 1
s23 56 0.5 73 1
s24 28 0.25 73 1

안나

s25 73 1 178 1
s26 73 1 134 0.75
s27 73 1 89 0.5
s28 73 1 45 0.25

안나

s29 73 1 178 1
s30 110 1.5 178 1
s31 146 2 178 1
s32 183 2.5 178 1

아라

s33 149 1 32 1
s34 149 1 48 1.5
s35 149 1 64 2
s36 149 1 80 2.5

아라

s37 100 1 56 1
s38 75 0.75 56 1
s39 50 0.5 56 1
s40 25 0.25 56 1

알라

s41 52 1 158 1
s42 52 1 119 0.75
s43 52 1 79 0.5
s44 52 1 40 0.25

알라

s45 52 1 158 1
s46 78 1.5 158 1
s47 104 2 158 1
s48 130 2.5 158 1

집단 구분 인원 모어 한국 거주 기간

A 7명 한국어

B 10명 중국어 2년 미만

C 11명 중국어 2 ~ 5년

표 11. 지각 실험 대상자 정보

Table 11. Classification of the participants 
in perception experiment 

3.1.2 지각 실험용 음성 편집

어중 공명자음 및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에 따른 변별 지각 

실험을 위하여 3명의 화자가 두 번씩 발화한 음성 자극 중 녹

음 상태가 좋고 분절음들의 지속시간이 기준치(평균치)에 가

장 가까운 소리를 선별해서 실험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음성 샘플을 가지고 pratt 프로그램의 조

작(Manipulation) 기능을 이용하여 공명자음과 선행모음의 길

이를 각각 4단계로 조정하였다. 중첩자음의 경우, 원자료의 

지속시간을 ‘1’로 하고 이 길이의 0.75배, 0.5배, 0.25배의 길이

를 갖는 음성 샘플을 추가로 생성하였다. 단자음의 경우에는 

원자료의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1.5배, 2배, 2.5배의 길이를 갖

는 음성 샘플을 추가로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자음의 지속시

간을 그대로 두고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에 변화를 주어, 중첩

자음에 선행하는 V1의 지속시간을 1.5배, 2배, 2.5배로 조작하

고, 이와 반대로 단자음에 선행하는 V1의 지속시간을 0.75배, 

0.5배, 0.25배의 길이로 조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두 

48개의 음성 샘플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의 지각 실험에 사용

된 음성 자극의 목록을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3.1.3 지각 실험 및 분석 방법

피험자들에게 <표 12>의 제시 자극을 무순위(ramdom)로 들

려주고 ‘아마-암마’, ‘아나-안나’, ‘아라-알라’의 쌍을 이루는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내용은 모두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력하였고 각각의 자극에 대하여 

원음에 해당하는 소리로 인식하는 피험자의 비율을 피험자 집

단별로 계산하였다.

     

3.2 지각 실험 결과

3.2.1 양순 비음

<그림 3>은 양순비음 및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을 다르게 하

여 들려주었을 때 모음 사이에 놓인 양순비음 /m/을 단자음으

로 인식한 피험자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모음(V1)-양순비음(C)-모음(V2)’의 연결에서 원음 그대로 들려

줄 때와 양순비음의 길이를 1.5배, 2배, 2.5배로 늘여서 들려

줄 때 피험자들이 그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피험자 집

단별로 살펴보았다.

/아마/의 원음(s1)을 들려주었을 때 A그룹의 피험자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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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답을 선택하였으나 B그룹과 C그룹의 피험자들은 90%만

이 정답을 택하고 10%는 /암마/로 인식하였다. 즉, 외국인 피

험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단자음과 중첩자음에 대한 

변별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명자음의 

지속시간을 원음에 비해 1.5배 증가시킨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한국인 피험자는 이를 여전히 /아마/로 인식하였으나 외국

인 피험자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80%로 감소하였다. 공명자

음의 지속시간을 원음의 2배에 해당하는 168ms로 조절한 소

리 자극(s3)에 대해서는 A그룹에서는 한 명을 제외한 6명이 /

아마/를 선택하였고, B그룹에서는 50%, C그룹에서는 18%만이 

/아마/를 선택하였다. 공명자음의 지속시간을 원음의 2.5배에 

해당하는 210ms로 조절한 자극(s4)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100%의 피험자가 /암마/를 선택하였다.    

또 다른 화자에 의해 발음된 /아마/의 원음(s5)을 들려주었

을 때 A그룹은 100% /아마/를 선택하였고, B그룹과 C그룹에

서는 80%만이 정답을 택하였다. 양순비음에 선행하는 모음

(V1)의 지속시간을 원음의 75%, 50%, 25%로 감소시킨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한국인 피험자는 원음을 들려주었을 때와 반응

률에 차이가 없었고, B그룹에서는 /아마/를 택한 비율이 100%

로 원음을 들려줄 때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C그룹에서는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80~90%의 피험자가 /아마/

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음 /ㅁ/에 선행하는 모

음의 길이는 후행 자음이 단자음인지 중첩자음인지를 변별하

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공명자음 및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에 따른 

단자음의 지각(/아마/의 경우)
Figure 3. Perception of /아마/ based on duration of 

sonorant consonants and preceding vowels 

다음으로 ‘모음(V1)-양순비음(C1)-양순비음(C2)-모음(V2)’과 

같이 모음 사이에서 양순비음이 중첩되는 경우, 이를 원음 그

대로 들려줄 때와 양순비음 및 V1의 길이를 4단계로 조정하여 

들려줄 때 피험자들이 각각의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피험

자 그룹에 따라 살펴보았다(<그림 4>). 

/암마/의 원음(s9)을 들려주었을 때 A그룹과 B그룹 피험자

들은 모두 정답을 선택하였고 C그룹에서는 1명을 제외한 10

명이 정답을 택하였다. 모음 사이에 놓은 /m/의 지속시간을 

원음의 75%인 146ms로 조정한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한국인 

피험자 7명 가운데 5명만이 /아마/를 선택하였고 2명은 /암마/

를 선택하였다. /m/의 지속시간을 원음의 50%인 97ms로 조정

한 소리 자극에는 1명을 제외한 피험자들이 /암마/가 아닌 /아

마/라고 인식하였고, 49ms로 조정한 소리 자극을 들려주었을 

때 이를 /암마/라고 인식한 한국인 피험자는 없었고 모두 /아

마/라고 인식하였다. B그룹에서는 /m/의 지속시간을 146ms, 

97ms, 49ms로 조정해서 들려주었을 때 이를 /암마/라고 인식

한 각각의 비율이 90%, 40%, 0%로 나타났고, C그룹에서는 

82%, 55%, 9%로 나타났다. 즉, 모음 사이에 놓인 /m/의 지속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한국인 피험자와 외국인 피험자 모두 

이를 단자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한국인 피험자가 

외국인에 비해 지속시간의 변화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양순비음 /m/의 지속시

간이 100ms 이하가 되면 이를 중첩자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자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순비음 /m/은 그대로 두고 /m/에 선행하는 모음(V1)의 지

속시간을 원음의 1.5배, 2배, 2.5배로 증가시킨 소리를 들려주

었을 때에는 피험자 세 그룹 모두 반응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A그룹과 B그룹에서는 모든 제시 자극에 대하여 /

암마/를 선택하는 반응을 보였고, C그룹에서는 원음 자극과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이 90ms로 조정된 자극에 대하여 91%, 

120ms와 150ms로 조정된 자극에 대하여 82%의 피험자가 /암

마/를 선택하였다. 즉, 중첩자음 /m/에 선행하는 모음의 지속

시간이 후행 자음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가 되지는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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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명자음 및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에 따른 

중첩자음의 지각(/암마/의 경우)
Figure 4. Perception of /암마/ based on duration of 

sonorant consonant and preceding vowel 

3.2.2 치경비음

‘모음(V1)-치경비음(C)-모음(V2)’의 연결에서 치경비음의 길

이를 4단계로 조정하여 들려주었을 때 이를 단자음로 인식한 

피험자 비율은 <그림 5>에서 보듯이 공명자음의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행모음의 지속시간

을 4단계로 조정하여 들려준 지각 실험 결과에서는 특별한 경

향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나/에 대한 원 녹음 음성(s17)을 들려주었을 때 A그룹 

피험자들은 예외 없이 /아나/를 선택하였으나 /n/의 지속시간

을 원음의 1.5배인 110ms로 조정한 자극(s18)에 대해서는 /아

나/를 선택한 피험자 비율이 57%로 감소하였다. /n/의 지속시

간을 원음의 2배인 146ms로 조정한 자극(s19)에 대해서는 /아

나/를 선택한 A그룹 피험자 비율이 14%로 감소하였고, 2.4배

인 183ms로 늘인 자극에 대해서는 모두 /안나/라고 인식하였

다. B그룹의 경우, /아나/에 대한 원음을 들려주었을 때 정답

을 택한 피험자 비율은 70%였고, 110ms로 조정한 자극(s18)에 

대해서는 60%, 146ms와 183ms로 조정한 자극(s19, s20)에 대

해서는 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B그룹의 피험자

들은 /n/의 지속시간이 73ms와 110ms인 경우 그 차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상대적

으로 짧은 C그룹의 경우 /아나/에 대한 원 녹음 자료를 들려

주었을 때 정답을 택한 피험자 비율은 64%로 B그룹에서 보인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n/의 지속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

한 나머지 자극에 대해서는 /아나/를 택한 피험자가 9~18%에 

그쳤다.  

/n/의 지속시간을 그대로 두고 선행모음(V1)의 지속시간을 

조정해서 들려주었을 때, 한국인 피험자들은 원음을 들려주었

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아나/를 선택하였다. 외국인 피험 

집단에서는 원음을 들려주었을 때보다 선행모음의 지속시간

을 원음에 비해 짧게 줄인 자극에 대해 /아나/라고 반응한 비

율이 오히려 높았다. 즉,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은 양순비음의 

지각 실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치경비음의 중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단서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공명자음 및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에 따른 

단자음의 지각(/아나/의 경우)
Figure 5. Perception of /아나/ based on duration of 

sonorant consonants and preceding vowels 

 

‘모음(V1) - 치경비음(C1) - 치경비음(C2) – 모음(V2)’의 연

결음인 /안나/가 녹음된 자료에서 치경비음과 선행모음의 길

이를 달리했을 때의 지각 실험 결과는 <그림 6>에 제시하였

다. 

/안나/의 원음(s25)을 들려주었을 때와 /n/의 지속시간을 원

음의 75%인 134ms로 조정한 음(s26)을 들려주었을 때 A그룹

과 B그룹의 피험자는 전원이 /안나/라고 인식하였고 /n/의 지

속시간이 원음의 50% 이하일 때는 전원이 /아나/라고 인식하

였다. C그룹의 경우에는 원음에 대해서는 전원이 정답을 선택

하였고, /n/의 지속시간이 75%, 50%, 25%로 조정된 자극에 대

해서 각각 91%, 18%, 45%의 피험자가 /아나/를 택하였다. 즉, 

C그룹의 피험자들은 이들 자극의 차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연히 한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6>에 보인 것처럼 /n/의 지속시간이 134ms일 때 A그

룹과 B그룹의 피험자 전원이 /안나/를 선택했으나 앞의 <그림 

5>에서 보인 결과는 /아나/에서 /m/의 지속시간을 원음의 3배

인 148ms로 조정해서 들려주었을 때 A그룹 피험자 가운데 한 

명은 /아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피험자들은 /안나/를 선택하였

다. 이와 같이 <그림 5>에서 보인 s19 자극에 포함된 /n/의 지

속시간이 <그림 6>에 보인 s26 자극보다 약간 길었는데도 불

구하고 피험자들이 일치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모음의 

지속시간을 그대로 두고 자음의 지속시간만을 단계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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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일부 부자연스러운 청각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중첩자음에 선행하는 모음은 단자음

에 선행하는 모음의 지속시간에 비해 짧으므로, 모음의 지속

시간을 그대로 두고 자음의 지속시간만을 단계별로 조정한 소

리 자극이 주어지면 이처럼 상반된 지각 단서가 단자음과 중

첩자음을 변별하는 데 혼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안나/에서 /n/의 지속시간을 그대로 두고 /n/에 선행하는 모

음의 지속시간만을 조정해서 들려주었을 때에는 모든 피험자 

집단에서 /안나/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경비음의 중

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n/의 지속시간이 주요 단서

가 되고,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거

나 보조적인 단서로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공명자음 및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에 따른 

중첩자음의 지각(/안나/의 경우)
Figure 6. Perception of /안나/ based on duration of 

sonorant consonants and preceding vowels 

3.2.3 유음

<그림 7>은 ‘모음(V1)-유음(C)-모음(V2)’의 연결에서 유음

(탄설음)의 길이와 선행모음의 길이를 각각 4단계로 다르게 

하여 들려주었을 때 이를 /아라/로 인식한 피험자 비율을 그래

프로 보인 것이다. 

먼저, /아라/(s33)에서 유음의 길이(32ms)를 원음 그대로일 

때와 원음의 1.5배, 2배, 2.5배로 늘여서 들려줄 때 피험자들

이 그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A그룹 피험

자들은 유음의 길이에 상관없이 이를 모두 단자음으로 인식하

였으며 B그룹에서는 40~70%만이 이를 단자음으로 인식하였

다. C그룹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지각 실험 결과도 B그룹

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피험자들이 한국어의 

단자음 /ㄹ/을 중복자음인 /ㄹㄹ/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그림 7>의 오른쪽 차트에서 보인 것과 같이 /아라/(s37)에

서 유음의 길이(56ms)를 그대로 두고 선행모음의 길이를 

100ms, 75ms, 50ms, 24ms로 조정한 소리 자극에 대해서 한국

인 피험자들은 모두 /아라/를 선택하였고, 외국인 피험자들은 

70~90%가 /아라/를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탄설음의 변별에 있

어서도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림 7. 공명자음 및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에 따른 

단자음의 지각(/아라/의 경우)
Figure 7. Perception of /아라/ based on duration of 

sonorant consonants and preceding vowels 

다음으로, ‘모음(V1)-유음(C1)-유음(C2)-모음(V2)’의 연결음인 

/알라/가 녹음된 자료(s41, s42)에서 유음(설측음)과 선행모음

의 길이를 달리했을 때의 지각 실험 결과는 <그림 8>에 제시

하였다. 

/알라/(s41)에서 유음의 길이(158ms)를 4단계로 조정하여 들

려주었을 때, 한국인(A그룹) 피험자들은 79ms까지는 전원이 

중첩자음으로 인식하였으나 40ms로 조정된 자극에 대해서는 

피험자의 약 절반(57%)만이 중첩자음을 택하였다. <그림 8>

5) 중국인은 한국어 종성의 /ㄹ/을 한국인보다 짧게 발음한다
[13].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13]에서는 중국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모국어 유음을 발음할 때
의 습관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ㄹ/에 
대한 외국인 피험자의 지각 실험 결과 역시 이러한 중국어 
모어 화자의 발음 습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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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이듯이 B그룹과 C그룹의 경우 79ms로 조정된 자극에 

대해서 과반수의 피험자가 이를 단자음으로 인식하였다. /알

라/(s45)에서 유음의 길이(158ms)를 그대로 두고 선행모음의 

길이를 52ms, 78ms, 104ms, 130ms로 조정한 소리 자극에 대

해서 피험자 그룹에 관계없이 대부분 /알라/를 선택하였다. 

그림 8. 공명자음 및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에 따

른 중첩자음의 지각(/알라/의 경우)

Figure 8. Perception of /알라/ based on duration 
of sonorant consonants and preceding vowels 

4.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의 어중 공명 중첩자음과 단자음이 발화 

초와 발화 중간에서 어떤 길이로 실현되는가, 공명자음 및 선

행모음의 지속시간은 중첩자음과 단자음의 변별적 지각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한국어의 어중 공명자음을 인

지하는 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조음 실험과 지각 실험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

다. 

우선 조음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점들을 요약하면, 어중 공

명 중첩자음은 단자음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지속시간을 보였

다. 모음 /ɑ/ 사이에서 양순비음 /m/이 중첩될 때의 지속시간

은 발화 초와 발화 중간 위치에서 각각 평균 179ms와 146ms

로 나타났고, 이는 양순비음을 단자음으로 발음할 때(발화 초

에서 80ms, 발화 중간에서 69ms)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치

경비음 /n/의 경우, 중첩 시에는 168ms(발화 초)와 142ms(발화 

중간)의 평균 지속시간을 보였고 단자음일 때에는 발화 위치

에 따라 각각 70ms(발화 초)와 45ms(발화 중간)의 평균 지속

시간을 보였다. 유음의 경우에는 중첩자음과 단자음의 지속시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중첩자음의 지속시간은 발화 초에

서 144ms, 발화 중간에서 124ms이고 단자음의 지속시간은 발

화 초에서 36ms, 발화 중간에서 29ms였다. 개별 화자의 발음 

특성이나 발화 상의 위치 등 여타 변인에 따른 어중 공명자음

의 지속시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공

명자음의 지속시간이 개별 화자의 발음 특성이나 발화 속도, 

발화 위치 등에 따른 차이를 넘어 중첩자음과 단자음의 주된 

변별 자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공명자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지속시간은 평균적으로 중첩

자음 앞에서 다소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를 보면 그 차이를 확신하기 어렵다. 발화 위치 

변인에 따라 발화 초와 발화 중간 위치에서의 선행모음의 지

속시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화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선행모음(V1)의 지속시간은 개별 화자의 발화 습

관에 영향을 받아 화자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음운적 환경에 

따라 평균 지속시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명자음과 선행모음의 지속시간 변인에 따른 지각 실험 

결과에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양순비음 /m/의 지속시간

에 따른 지각 실험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중첩자음의 지속

시간이 97ms 이하로 조정되었을 때 이를 단자음으로 인식하

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단자음을 210ms로 조정한 자극

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중첩자음으로 인식하였다. 97ms는 발

화 초 환경에서 /아마/를 발음했을 때 /m/의 지속시간 평균

(84ms)에 가까운 수치이며, 210ms는 발화 초 환경에서 /암마/

를 발음했을 때 /m/의 지속시간 평균(194ms)에 가까운 수치이

다. /m/의 지속시간 길이가 그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정

되었을 경우에는 피험자들의 반응이 서로 엇갈렸다. 단자음 

/m/을 포함하는 원 녹음 자료에서 공명자음의 길이가 168ms

로 조정된 자극에 대해서는 이를 단자음으로 인식한 피험자가 

더 많았고(86%), 중복자음 /m/을 포함하는 원 녹음 자료에서 

공명자음의 길이가 146ms로 조정된 자극에 대해서는 중복자

음으로 인식한 피험자가 더 많았다(71%). 양순비음을 그대로 

두고 선행모음의 지속시간을 조정한 제시 자극에 대해서는 원

음을 제시했을 때와 구별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경비음 /n/의 지속시간에 따른 지각 실험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n/의 지속시간이 89ms이하일 

때 한국인 피험자 전원이 단자음으로 인식하였고, 146ms이상

에서는 중첩자음으로 인식한 피험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

타났다. 이 실험을 통하여 알게 된 점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비음의 중첩성 여부를 구별하는 데 있어 지속시간이 가장 중

요한 단서가 되며, 지속시간의 길이가 애매한 경우에는 그 밖

의 자질(선행모음의 길이 등 원녹음 자료가 지닌 특성)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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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다는 것이다.6)

유음의 경우에는 조음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단자음

으로 발음될 때와 중첩자음으로 발음될 때의 지속시간 차이가 

매우 크므로, 단자음 /l/의 지속시간(32ms)을 2.5배(80ms)로 조

정한 자극에 대해서는 원음을 들려줄 때와 다름없이 단자음으

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첩자음의 지속시간(158ms)을 40ms로 

조정한 제시 자극에 대해서는 한국인 피험자의 43%가 이를 

단자음으로 인식하였다. 유음은 단자음과 중첩자음으로 발음

될 때 지속시간의 길이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다른 공명자음과 

달리 조음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므로, 지속시간의 길이가 유

음의 중첩성 여부를 변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비

음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중국어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각 실험 결과는 이들이 단자음과 중첩자음을 제대로 구별하

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치경비음 /n/과 유음 /ㅣ/이 

단자음으로 발음된 제시 자극에 대해서 정답을 택한 비율은 

60%~70% 수준에 그쳤고, 이는 한국 거주 기간이 다소 긴(2년 

이상) 피험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중첩자음에 대한 

정답률은 다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중 공명자음을 중

첩자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첩자음

의 길이를 짧게 조정한 제시 자극을 들려줄 때에는 이를 단자

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단계별로 점차 높아졌으나, 중첩자음

으로 인식한 피험자들도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현저히 많

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한국 거주기간이 짧은 피험자 집

단에서 두드러졌다. [14]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발음에서 

모음 사이에 연속된 공명자음을 하나인 것처럼 발음하는 오류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오류가 학습자의 모국어에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7) 한국어에는 어중 공명자음의 개

수가 하나인가 둘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가 많으므

로, 위와 같은 발음 오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지각 실험 결과는 외국인 학습자들에

게 나타나는 이러한 발음 오류가 단순히 조음 방법상의 문제

가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단자음과 중첩자음을 변

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어중 공명 중첩자음과 단자음의 

변별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여기서 다룬 공명자음과 

6) 본 연구에서 관찰한 선행모음의 길이 외에 자음부의 에너
지, 선행모음의 F0 등 조작하기 이전의 샘플이 지니고 있
던 다른 음향적 특성들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7) ‘안내, 샘물’에서처럼 음절 경계를 사이에 두고 동일 비음
이 연속되거나 ‘걸려요’에서처럼 유음이 연속되는 경우, 이
를 각각 [아내], [새물], [거려요]와 같이 단자음으로 발음하
는 것은 학습자의 모국어에 상관없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다[14].

선행모음의 지속시간 외에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음성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공명자음의 길이를 지각 단서로 삼

는 이탈리아어8) 등 다양한 언어권 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중복자음의 지각 실험도 필요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다

루지 못했다. 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중첩자음과 단자음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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